
S K, 적대적 M&A 배제할 수 없다!
최태원 회장 지분률 0.11%로 낮아져 … 외국인 지분은 32 .18% 달해

SK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㈜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(M&A)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.

SK에 따르면, 최태원 SK㈜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발표 후 SKC&C가 2002년 3월 최태원 회장과의 사이

에 이루어졌던 워커힐호텔 및 SK㈜ 주식 맞교환을 원상복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SK㈜에 대한 최태원 회장

의 지분율은 5.2%에서 0.11%로 낮아지게 됐다.

이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은 SK㈜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, 대신 SKC&C가 SK㈜의 8.63% 지분

을 확보해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지만 계열사 간 출자총액제한에 걸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2%

안팎으로 제한된다.

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기준 30대 재벌에게는 자기자본 규모의 25%를 초과해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

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.

현재 SK㈜의 지분은 SKC&C와 최태원 회장 외에도 자사주 및 펀드(10.41%), SK건설(2.37%), SK케미칼

(2.26%), SK신용협동조합(0.67%) 등 우호지분이라고 할 만한 지분이 있으나 다 합쳐봐야 20%가 조금 넘는 상

태이다.

반면, SK㈜의 외국인 지분은 3월11일 기준으로 32.18%에 달해 만일 자금력이 풍부한 거대 다국적 기업 등

이 SK㈜를 인수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적대적 M&A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안팎의 시각이다.

이번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던 것처럼 SK글로벌이 SK㈜ 주식 1000만주를 해외에 위장 예치해 놓았던 것도

이처럼 지분구조가 취약한 특성 상 SK㈜에 대한 적대적 M&A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

다.

SK는 분식회계 사태로 확고한 대주주로 인식됐던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그룹 전체의

지배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적대적 M&A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며, 자

체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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